
Ⅲ . 豫定事業費 體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本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事業費 附加 및 策定方法의 問

題點을 分析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事業費

規制緩和를 통한 價格競爭力 確保와 個別商品에서의 契約者 및 保險期間

別 事業費 策定의 合理化를 통해 各種 契約間의 衡平性을 圖謀하고, 維持

率 提高를 통해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율을 인하하여 消費者의

權益을 보호하며, 豫定事業費 책정의 適正化로 회사의 財務健全性을 높이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價格競爭力 確保

가 . 現況

生命保險 事業者가 상품개발시 책정하는 豫定事業費는 「生命保險商品

管理規程」에서 정하는 豫定事業費率 범위내이며, 전체 사업비율과 신계

약비의 限度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實際事業費 집행에 있어서는 각 회사

별로 豫定事業費 體系를 기준으로 작성한 內部基準에 따라 운영하고 있

다.

현행 예정사업비율의 規制現況은 다음 <표 Ⅲ-1>과 같으며, 회사가 규

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율의 한도내에서 개발하는 경우는 自律的으로 판매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申告商品에 해당되

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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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예정신계약비, 예

정유지비 및 예정수금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예정사업비 한도는 남자 40

세 기준으로 보험기간별로 全期月納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표 Ⅲ-1> 豫定事業費의 限度

보 험 종 류 보 험 기 간 영업보험료에 대한 비율

개인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단체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個人保險의 保險種類別 豫定新契約費 基準은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

다.

교육보험 및 연금보험 :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이하

생사혼합보험

·5년이하 : 5/ 1,000×S1 + 10/ 1,000×S2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15/ 1,000 + 5/ 1,000×S1 + 10/ 1,000×S2

이하

단, S1 : 일반사망급여금 총지급율, S2 : 생존급여금 총지급율

순수보장성보험은 자율로 하고, 기타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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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적용한다.

·5년이하 : 보험가입금액의 20/ 1,000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 이하

團體保險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개인보험 예정신계약비의 90% 이내

로 하고, 기타 保障性 特約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 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나 . 問題點

事業費 策定 및 支出에 있어서 회사 나름대로의 商品開發 또는 保險料

算定 原則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사업비를 附加하여야

회사의 政策方向과 一致를 가져와 바람직한 마아케팅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사업비 책정에 대한 規制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實際 經費가 豫定

事業費 이상으로 소요되어도 充分한 事業費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비 한도를 규제함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규제의

上限치를 반드시 適用하려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의 신계약비 책정과정을 검토해보면 규정상으로는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이하이다. 종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가 많이 판

매되었으나, 최근 所得水準의 向上과 必要 年金額의 增大에 따라 대부분

의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3,000∼5,0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판매하면서 상

한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실제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금액

을 1,000만원으로 하여 3∼5건을 구입하나 일반적 판매단위인 1구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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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나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한데, 이를 分割하여 구입할 경우는 회사

측면에서는 保險約款 및 證券發行 등 附加經費가 더 많이 소요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고액가입자에 대해 割引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가 있어 보험원가를 감안한 豫定事業費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總事業費 確保側面에서는 事業費 規制는 實益이 거의 없다. 이는

현재 규제되는 총사업비율의 最高 限度가 일반적인 상품의 사업비율과 상

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계약비에 대한 규제로 인해 유지비와 수금

비의 인상을 통하여 신계약비를 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事業費 計定간 費差損益의 相互補塡을 禁止하는 규정이 없어 代替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계약비의 규제는 解約還給金의 크기는 保障할 수

있으나, 유지비와 수금비의 自由化로 일반 소비자가 體感하는 最終 還給

率의 보장은 곤란한 실정이다.

다 . 改善方案

市場原理에 맞게 회사가 가격을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事業費

自由化가 필요하다.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計劃上 豫定事業費의 自由化는

98년 이후에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비차배당의 자유화는 신설

생보사의 移延事業費 償却이 완료되는 99년 4월부터 範圍料率을 시작으

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豫定事業費率의 총사업비율 한도와 신계약비

상한의 규제는 200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요율로 轉換할 예정으로

있다.9)

9) 김용우, 「1998년도 상품정책」,『생보상품·계리 부서장 세미나』, 보험개발

원, 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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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費自由化의 肯定的인 側面으로는 價格競爭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회사특성에 맞는 事業費 附加와

내부적으로는 타사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經營效率化를 도모하게 된다. 그

러나 否定的인 側面으로는 初期事業費 過多 支出로 인한 損失을 계약자에

게 轉嫁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事業費 策定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은 事業費를 책정함으로써 費差損을

增大시켜 회사의 財務健全性을 沮害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注力商品 또는 特定商品에 대해 戰略的으로 아주 낮

게 事業費를 策定하여 타상품과의 事業費 不均衡을 招來시켜 특정상품의

계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기간동안 존속되는 상

품으로 解約으로 인한 不利益과 探索費用 등의 轉換費用(switching cost)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즉, 기존 계약자는 전

환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事業費가 저렴하고

동일한 保障內容을 가지는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신상품 구입 가능성이 거

의 없으므로 특정 계약에 대한 우대는 계약자간의 衡平性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自動車保險 등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短期商品 또는

매년 更新型 商品은 滿期 또는 契約 更新時에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을 구

입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豫定事業費의 自由化는 保險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고,

상품별, 계약자간 공평성이 제고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費差益이 시현되

고 있는 회사는 費差配當을 통한 계약자에 대한 還元과 豫定事業費의 科

學的인 책정과 지속적인 經營合理化 정책이 필요하며, 費差損이 발생하는

회사는 經營效率化 政策을 통한 사업비 節減으로 善意의 경쟁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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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제4단계 가격자유화는 예정사업비 책정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費差配當自由化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격

정책(料率政策, 配當政策)이 필요하다.

앞에서 事業費 規制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완전한 자유화만이

現行 事業費 體系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연계된

解約還給金制度 改善과 년간 總額事業費 限度 등을 규정하는 間接的인 規

制10)와 異常現狀을 보이는 사업비 책정과 지출에 대해서는 政府監督이 필

요하다.

또한 가격자유화 시대에서는 동일한 급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하더라

도 販賣市場, 販賣方法 및 販賣對象에 따라 事業費率을 달리한 상이한 商

品名으로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契約間 衡平性

가 . 現況

商品類型別, 保險期間別로 豫定事業費 限度, 新契約費 限度는 규제되나

性別, 年齡別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률적인 사업비율 적용에 따라 契

約者間의 事業費率 차이는 衡平性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즉, 현재의

사업비 체계는 대체적으로 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0) 김용우, 전게서, 예정신계약비의 자유화는 최저해약환급금 계산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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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는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一律的으로 적용되어 기준연령 남자 40세

에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상의 사업비 한도만 충족하면 된다.

보험계약별로 사업비가 絶對額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적은 保障性保險 또는 저연령 계약은 과도한

사업비 부가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貯蓄性保險 및 高年齡 계약의 경우는

사업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아래 <표 Ⅲ-2>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남녀

노소 모두에 해당되는 만기보험금을 구성하는 저축보험료 비중이 커 다른

유형에 비해 사업비율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표 Ⅲ-2> 商品別 事業費率 例示

구 분
남 자 여 자

15세 50세 15세 50세

보장성

보 험

순수 74.4% 24.4% 90.9% 43.5%
기타 30.4% 17.1% 32.8% 26.2%

생사혼합보험 13.5% 12.8% 13.4% 13.2%
연 금 보 험 58.5% 12.2% 62.5% 11.8%

주 :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은 10년만기 전기납 기준이며, 연금보험은 60세
연금개시형 60세납 기준임.

나 . 問題點

1) 契約者別 事業費率 策定의 不調和

현행 事業費 規制體系 및 일반적인 事業費 附加現況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액 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저연령에서는 높고, 남성 고

연령에서는 낮다. 즉 보험료가 많으면 사업비율이 낮고, 보험료가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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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이 높아 일부 계약에서는 사업비율이 80% 이상으로 價格策定上

의 부자연스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實務에 있어서는 부자연스럽기보다

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보험료가 적다고 해도

新契約 締結 및 維持管理 費用이 보험료 비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논

리이다. 證券發行費, 案內狀 및 約款作成 經費 등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規模와 관계없이 건당 일정금액이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이다.

2) 保險期間別 事業費率 策定의 不調和

또한, 보험기간별로 사업비 책정이 合理的이지 못할 때에는 中途解約

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豫定事業費 부과시 數理的인 衡平

性 결여로 加入形態에 따라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업비 부가체계가 과학적인 뒷받침

이 적고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만기 定期保險을 更新하여 2회 가입하는 것이 10년만기

보험을 1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와 10년만

기보험을 가입하고 5년경과 시점에서 해약하는 것이 5년만기보험을 가입

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비를

과학적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 改善方案

1) 契約者別 事業費率 差異 緩和

생명보험계약은 不特定多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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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特別利益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이익은 특별

한 사유없이 保險料를 差別化한다던가 保險金을 많이 提供하는 등 保險料

算出原理인 收支相等原則에 반하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도 公平性의 原理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비를 一律的으로 부가함으로써 각 계약

간의 相對的 不公平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전체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 비율인 사업비율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해 본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서 豫定事業費率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

다. 商品의 類型에 따라 豫定事業費率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비 支出形態를 分析하거나 保險商品

의 性格에 따라 事業費 水準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商品開發基準에 따르면 基準年齡에서만 요건이 충

족되면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른 연령에서는 사업비의 한도 등이 무

시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原則論的 事業費 支出보다는 科

學的인 事業費 附加體系를 구축한 다음 社會慣習에의 調和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체계로는 회사입장에서 事業費 確保

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契約者 立場에서도 適正한 還給率이 保障

될 수 있도록 衡平性이 도모되어야 한다.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특정연령에서는 환급율이 높은데 반해 일부연령에서는 환급이 거의 없다

면 給付設定의 缺陷이라기 보다는 價格策定에서 중요한 誤謬를 범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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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간의 형평성 도모에 관한 改善方案으로는 사업비 책정시에 事業

費 機能別 特性의 반영과 보험의 基本 原價인 純保險料에 비례하는 부가

보험료를 合理的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사업비 부가방법은 건당경비, 보험

금(보험가입금액) 비례경비, 보험료 비례경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分給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保險金 比例經費는 유지

비와 진단경비중 비례경비가 해당되며, 件當經費에 속하는 사업비로는 신

계약비중 진단비와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등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와

수금비중 수금 기본경비와 수금에 관련된 인쇄비 등이 해당되며, 保險料

比例經費로는 신계약비와 수금비 항목의 비례수당 등이 있다.

性別, 年齡別 豫定事業費率의 不公平한 附加問題의 해결은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사의 경우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를 保險料 기준으로 부가하는 부분을

높임으로서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러한 불공평

한 사업비율 부가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加入

對象을 細分化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신계약비 책정시에도 보험료 비례기

준을 높여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는 件當 比例經費를 제외하고

는 保險料 比例經費로 전환함으로써,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解約損을 줄여

회사의 건전성을 꾀하고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보험의 底邊擴大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업비율이 높은 계약은 중도 해지시

회사에 해약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비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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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期間別 事業費率 調整

다음으로는 과학적이지 못한 사업비 부가문제로서 保險期間의 長·短

期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표적으

로 나타나는 保險種目인 純粹保障性保險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 短期契約의 更新加入이 長期契約의 1回 加入보다 有利한 경우

이 문제는 보험기간별로 豫定事業費를 差等附課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

로 短期保險에서는 신계약비를 적게하고 長期保險에서는 단기보험에서보

다 높게 설정한데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예정신계약비 책정시 利子率을

감안하여 納入期間에 분산시켜 놓아 월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 비

중의 絶對값이 장기보험에서 많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5년(n1), 10년(n2)만기 정기보험에서 신계약비를 5년만기는 보

험가입금액의 5/ 1,000(α1)로하고 10년만기는 10/ 1,000(α2)으로 했을 경우

신계약비를 구하면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保險料 및 新契約費 例示(豫定新契約費 差等)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전기월납)

구 분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5년
P ' 33 34 35 35 36 37 44 46 61 66

ALP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년
P ' 36 37 38 38 41 43 53 56 - -

ALP 12 12 12 12 12 12 12 12

주 : P ' : 월납입보험료, ALP : 월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α1, 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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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ä x : n 1|
≤

2

ä x : n2 |
, n1< n2 , 1 < 2

이러한 경우는 保險期間別로 신계약비를 差等附課함에 따라(장기계약

은 단기계약보다 신계약비를 많이 책정) 어느 한쪽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만기 보험을 2회 연속가입하는

것이 10년만기 보험을 1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를 들

면 20세에서 5년만기 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5년 경과후 25세에 계약을 갱

신할 때 평균보험료는 34원인데 반하여 20세에 10년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36원으로 매월 2원씩의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비체계의 해결방안으로서는 保險料에서 차지하는 新契約費

部分을 同一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保險料에 反映되

는 新契約費의 크기가 동일하면 公平한 사업비 부가가 된다.

1

ä x : n 1|
≒

2

ä x : n2 |
, n1< n2 , 1 < 2

위 식을 만족하도록 앞의 예시상품의 신계약비를 5년만기는 5/ 1,000,

10년만기는 8.5/ 1,000 수준으로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한 우려사항은 발

생하지 않는다. 즉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중 신계약비 상

당액이 일치하도록 예정신계약비를 책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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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期契約으로 1回 加入하는 것이 短期契約을 加入하는 것 보다

有利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보험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豫定事業費를 同一하게

附課할 때 發生하는 현상으로 월보험료중 豫定新契約費의 絶對값이 長期

契約에서는 적게 短期契約에서 많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ä x : n 1|
≥

ä x : n2 |
, n1< n2

보험기간 5년(n 1), 10년(n2)만기 정기보험에서 신계약비를 보험가입금액

의 7/ 1,000(α)로 한 상품모델로 보험료 및 신계약비 분석을 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保險料 및 新契約費 例示(豫定新契約費 同一)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전기월납)
구 분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5년 P ' 37 38 40 40 40 40 48 50 65 70
ALP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0년 P ' 32 33 34 34 37 39 49 52 - -
ALP 8 8 8 8 8 8 8 8

주 : P ' : 월납입보험료, ALP : 월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

<표 Ⅲ-4>에서와 같이 10년만기보험을 가입하고 5년시점에서 失效 또

는 解約을 하게 되면 5년만기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된다. 경

우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까지 지급 받는다. 즉, 20세 기준으로 5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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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기 위해서 5년만기보험의 보험료 37원을 납입하기 보다는 10년만기보

험을 가입하여 32원을 납입하고 5년 경과후 해약을 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문제의 解決方案 역시 ㉮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3. 消費者 權益保護

가 . 現況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相互 利益關係는 逆(trade-off)의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事業費率의 증가는 보험계약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經濟的 效

用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실효해약이 많이 발생함

에 따라 계약자가 實際로 부담하는 사업비율은 상품개발시 책정한 豫定事

業費率보다 상당히 높다.

상품개발시 책정한 豫定事業費率은 보험계약이 死亡脫退 이외의 원인

으로는 탈퇴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으로 보험료의 15∼30%를 점유

하고 있으나, 실제로 中途解約者의 입장에서는 事業費가 년차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契約初期에 해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율이 상품에 따라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계약자가 부담하는 實際

事業費率은 낮아져 만기시에는 豫定事業費率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근년에 판매된 個人年金保險 등 中長期商品의

解約還給率이 낮아 많은 民怨이 提起되고 있다. 解約還給金이 旣納入保險

料보다 적을 수 있는 사유는 보험계약 관련 經費와 同一한 保險團體의 保

險事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때문이다. 그 내용중에서는 보험계약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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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비가 크게 支出되어 해약환급금이 적

다고 볼 수도 있다.

나 . 問題點

다음 <표 Ⅲ-5>의 예시는 상품유형별로 實際事業費率의 변화과정을 나

타내었다. 實際事業費率이 높게 나타나는 상품은 保障性保險이다. 순수보

장성보험의 경우는 貯蓄保險料가 없어 危險保險料를 제외한 나머지가 事

業費로 충당되며, 중도해지시에는 평준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準備金 積立

部分이 신계약비로 상각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몇 년 동안은 예정된 事

業費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의 해약환급금은

0이다.

노후복지연금보험은 貯蓄性이 강한 보험으로 사업비율이 낮다. 일반적

으로 저축성보험은 保險料 規模가 크기 때문에 事業費 規模가 보장성보험

과 비슷하더라도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은 낮다. 아래의 분석대상 상품 3

가지 모두 5차년도까지의 事業費 累計額은 50만원을 초과하고 있기11) 때

문에 絶對額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Ⅲ-5>에서 實際事業費率은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불하는 事業

費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작성하는 통계표상의 實際事業

費率과는 다르나 전반적인 추이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노후복지연금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特殊商品의 경우 보통상품에 비해 豫定事業費率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율도 적다.

11) 생사혼합보험과 만기환급형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5년시점의 누적된 사업비는 547,200원과 579,00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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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中途解止에 따른 經過期間別 負擔事業費率

- 生死混合保險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35세, 20년만기)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납입보험료 3,147 6,294 9,441 12,588 15,735 22,029
사 업 비 2,753 3,989 4,483 4,978 5,472 6,461
실제사업비율 87.5% 63.4% 47.5% 39.5% 34.8% 29.3%

순보험료 2,372 4,744 7,116 9,488 11,860 16,604
순보험료

상각분
1,978 2,439 2,158 1,878 1,597 1,036

주 : 1. 년간 납입보험료 3,147원에서 예정사업비는 775원이며 예정사업비율은
24.6%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되며, 1차년도 값이 적게 나온 이유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가용사업비 재원이 1,978원이기 때문임.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394원임.
4. 위 표는 연도말에 해약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사업비율은
누적 개념임.

- 老後福祉年金保險

(기준 : 월보험료 10만원, 남자35세)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납입보험료 1,2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6,000,000
사 업 비 260,072 320,144 380,216 440,288 500,360

실제사업비율 21.7% 13.3% 10.6% 9.2% 8.3%
순보험료 1,091,928 2,183,856 3,275,784 4,367,712 5,459,640
순보험료

상각분
152,000 104,000 56,000 8,000 0

주 1. 년간 납입보험료 1,200,000원에서 예정사업비는 108,072원이며 예정사업비
율은 9.0 %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됨.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11,92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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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년도의 실제사업비율이 9.0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신계
약비의 월별 할당오차에 기인함. 즉, 신계약비를 매월 영업보험료의 4 %로
할당하는데 이때 5년간 누계값은 240,000원이고, 실제 기초서류상 신계약
비 책정액은 200,000원임.

- 滿期還給形保障性保險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35세, 20년만기)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납입보험료 1,951 3,902 5,853 7,804 9,755 13,657
사 업 비 1,557 3,114 4,671 5,332 5,790 6,706
실제사업비율 79.8% 79.8% 79.8% 68.3% 59.4% 49.1%
순보험료 1,166 2,332 3,498 4,664 5,830 8,162
순보험료

상각분
1,166 2,332 3,498 2,192 1,865 1,210

주 1. 년간 납입보험료 1,951원에서 예정사업비는 785원이며 예정사업비율은
40.2%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되며, 1,2,3차년도까지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사업비 재원
이 부족하여 사업비가 적게 계산됨.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394원임.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의 負擔事業費率이 높게 나타나는데, 생사혼합

보험의 1차년도 事業費率이 滿期還給形 保障性保險보다 높은 것은 생사혼

합보험의 보험료가 커 순보험료에서 사업비 상각분이 轉入되어 사업비에

모두 반영된 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비율이 높아 저축보험

료 전부가 전입된다 하더라도 事業費 所要額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언

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早期(위 표에서는 3차년도까지)에 해약하게 되면

事業費 財源이 부족하여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된

다. 계약자 또한 이 기간중에 중도해약을 하게되면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

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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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商品의 개발에서는 회사별로 豫定事業費 책정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月末報告書上에서 사업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판

매상품별 構成比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방사 등 신설사의 경우 기존

사보다 豫定事業費率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단체보험과 노후복지연금보험

의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외국사의 경우는 반대로 特殊

商品의 비중이 적고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비율이 높기 때문에 豫定事業

費率이 높게 나타난다.

實際事業費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모집인에게 판매의

대가로 지불하는 比例費用(신계약비와 수금비 부문에 항목이 있음)으로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품의 질이 동일하고 회사별 知名度

및 擔保力 등이 동일할 때 생명보험 영업의 成敗는 價格競爭力과 積極的

인 販賣勸誘의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전자보

다 契約締結 能力이 높다.

다 . 改善方案

1) 維持率의 提高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은 주요 선진국

에 비해 維持率이 낮다. 물론 계약체결시부터 緣故契約 위주라든지, 일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認知度 不足 등에서 오는 영향도 많겠지만 회사의

管理疏忽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事業費 附加體系와

募集手當 支給體系에 대한 개선도 유지율 제고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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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主要國의 失效解約率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FY '92

FY '93

FY '94

FY '95

25.9

25.1

24.0

23.7

6.0

6.1

6.2

6.4

8.3

7.6

7.1

7.2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호

保險契約의 維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契約者의 意志가 중요하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完全販賣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자에게

전화를 해 가입을 確認하여 契約內容의 認知與否 등 不健全한 계약이 이

루어졌는지를 조사하거나, 본인이 원할시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등

유지율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의 많은 부분이 募集人의 勸誘12)에 의해서 체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집인이 그 계약에 대한 持續的인 管理가 필요하다. 모

집인의 명칭이 生活設計士(life planner) 로 바뀌는 등 과거처럼 모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판매함으로써 모집인의 任務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시켜 顧客滿足을 誘導하고 顧客의 感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管理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이 노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신계약비중 비례수당인 모집수당

의 分給期間을 2년차 또는 3년차까지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유지율 제고

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12) 『 95 생명보험성향 조사』(생명보험협회 刊) 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의

40.6%가 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되고 있어 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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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保險會社, 募集人, 保險契約者 3자가 노력할 때 계약유지율은

제고될 것이다. 契約者는 보험의 필요에 의해 적정한 수준만큼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募集人은 완전판매와 판매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

리고 保險會社는 보험계약준비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자에 대한 지속

적인 서비스 개발로 보험계약자가 최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유지율 제고 노력으로는 계약자에 대한 弘報와 모집인에

대한 手當支給 改善에 중점을 두는데 그쳤으나, 향후에는 실효 및 해약에

대한 責任을 契約者, 保險會社, 募集人 3자가 共同負擔하는 方案을 마련함

으로써 유지율 제고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共同負擔 方案으

로는 모집인에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募集手當의 分給期間을 延長시킬

필요가 있으며, 商品開發時에도 이를 고려한 豫定事業費 부가가 필요하다.

契約者에게는 이제까지 未償却新契約費 償却이라는 解約控除를 함으로써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회사와 공동부담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適正收益率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

센티브 부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유지율 제고 방안은 종래의 早期解約에 따른 모집수당의

還收 및 계약자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으로 계약자와 모집인에게 責

任轉嫁하는 것에서 회사에게도 계약유지 소홀에 대한 責任을 附與하는 방

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험회사의 경비는 固定性 經費와 比例

性 經費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상각하는

신계약비중 비례성 경비만 상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정성 경비13)는 제

13) 고정성 경비와 비례성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편의상 비례수당

만 비례성 경비로 취급하기로 한다. 실제로 모든 경비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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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범위 또는 기간 내에서는 營業의 擴大 및 縮小에 따라 거의 변동이

없는 경비인 반면 비례성 경비는 영업실적에 비례하는 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고정성 경비는 해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고정성경비를 부담하게 되면 회사도 계약유

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성경비율이

20% 수준인데 반해 FY'96 신계약비익은 26.5%로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더

라도 신계약비에서의 損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해약환급금 계산시 우리나라의 미상각신계약비 全額 償却

과는 달리 보험료 산출 예정신계약비의 약 76%만 상각하고 있다.14) 즉,

24%는 保險會社가 負擔한다고 볼 수 있다. 解約控除時 적용하는 신계약

비는 대장성의 承認事項이며 현재는 消費者保護團體 등에서 이를 더욱 낮

추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 事業費 水準과 그 運營의 合理化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競爭力을 가진 適正

水準의 事業費를 附加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金融改革作業 및 綜合金融化

의 進展, 金利自由化의 完了 등으로 金融商品의 價格自由化 및 金融兼業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14) 일본의 양로보험 해약환급금 산출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 산출 예정신계약비는 보험금비례방식으로 사망부문 8/ 1,000, 생존부문

17/ 1,000, 영업보험료 비례경비 2%이다. 해약공제시에 적용되는 미상각신계

약비는 보험금 비례방식의 사망부문 8/ 1,000중 6/ 1,000을, 생존부문 17/ 1,000

중 13/ 1,000을 적용함으로써 보험금비례방식의 76%만 해약공제용 신계약비

에 적용하고 있다.

- 38 -



化가 가속화될 것이고, 소비자 의식의 증대로 金融商品價格의 透明性, 目

的適合性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보험상품의 경우도 公示制度의

擴大15)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事業費 構造 改善

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事業費 體系로는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에 대해 공평한 사업

비 부가가 곤란하므로 適切한 事業費 改善對策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소

비자는 보험상품으로 부터 얻는 效用이 支出하는 費用 이상일 때 그 상품

을 購買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치열해가는 金融環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事業

費 體系를 效率的으로 調整하고 過多한 事業費 附加는 販賣體系의 整備

및 새로운 販賣채널 導入16) 등 經營效率化 政策을 통해 止揚해 나가야 한

15) 미국에서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해설자료 (illu str at ion )

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회 (NA IC)에서

제정한 Life In suran ce Illu str at ion M odel Regulat ion으로서 199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12월 현재 전체 51개주 중 31개 주에서 이 규

정 및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해설자료의 형태를 지정하

고 있으며, 해설자료가 사용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요구되는 공지사

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해설자료가 보험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쉽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자료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사망보험금, 보험료,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러한 해설의 내용은 회사의 임의적 작성에 의하지 않고, 담당계리인

(illu str at ion actuary )이 계리기준(A ctuarial Standard of Pract ice No. 24)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16) 직접판매 상품이 활성화된 K생명의 직접판매상품과 타회사의 일반상품의 사

업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품유형 및 판매시기가 비슷한 상품을 채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예정사업비 책정에서 신계약비는 다

른 두 상품에 비해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0/ 1,000 적게하고, 유지비는 동일

하게 그리고 수금비는 약간 높게 책정하였다. 실제사업비는 기능별로 볼 때

직접판매상품으로 신계약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례수당이 거의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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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신계약비의 경우 先執行되고 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 계약자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한다. 주력상품의 하나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월

납입보험료 납입이 3개월만 계속되면 회사는 豫定된 事業費를 모두 확보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집인은 비례수당을 100% 보장받지 못한다. 많아야

2회차 수당만 지급 받을 것이다.

<표 Ⅲ-7>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신계약비의 약 78%가 비례수당인

데 중도 해지된 경우는 모집인에 대한 比例手當 지급액 비율이 이 비율보

다 적다. 환언하면 회사는 將來에 지급할 비례수당을 모두 確保한 상태지

만 계약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인에게 수당을 支給하지 않는 것이

다.

른 상품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반대로 유지비는 타상품에 비해 높게 책정되

고 수금비는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낮게 나타난다.

< 직접판매상품과 일반상품의 사업비율 분석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보험료 초년도보험료
실제
신계약비

실제
유지비

실제
수금비

K생명 K상품 834 834
(100.0)

399
(47.8)

201
(24.1)

28
(3.4)

A생명 A상품 4,216 4,215
(100.0)

2,877
(68.3)

700
(16.6)

62
(1.5)

B생명 B상품 1,882 1,882
(100.0)

1,076
(57.2)

292
(15.5)

83
(4.4)

주 : 1. 초년도보험료는 전체보험료에서 2차년도 이후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

료로 판매추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2. ( )내는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며, 신계약비는 초년도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3. 97.4.1∼ 97. 9.30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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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實際 新契約費 支出形態

(단위 : 억원, %)

구 분
비례성 경비(A ) 고정성 경비(B)

합계(C)
A/ C B/ C

기존사 27,380 79.6 7,000 20.4 34,380
전국사 3,644 70.7 1,509 29.3 5,153
지방사 1,879 71.6 744 28.4 2,623
합작사 2,179 71.6 863 28.4 3,042
외국사 272 77.5 79 22.5 351
계 35,354 77.6 10,196 22.4 45,550

주 : FY '96 실제사업비 지출 기준임.

보험회사가 신계약비를 早期 確保한 후에 계약의 중도해지시 全額 償

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계약자의 불만이 증가

하고 早期 解約에 따라 모집인 또한 그 수당이 還收措置 당하는 등 불이

익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이미지에 否定的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나아

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綜合金融化 時代에 보험업계

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事業費의 效率的인 策定과 配分

으로 消費者의 利益을 圖謀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財務健全性 提高

가 . 現況

豫定事業費와 財務健全性의 關係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豫定事業費는 準備金 積立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준비금적립 수준은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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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고, 또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配當金의 크기를 결정한다.

豫定事業費중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新契約費 部分으로

신계약비 크기에 따라 준비금적립액이 다르게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準備金評價方式17)에 연유한다. 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保險料積立金

은 최고한도인 純保險料式準備金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7

17)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3- 68조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 ①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준비금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적립금의 최고

및 최저 적립한도와 적립율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의 적립을 최고한도로 하고, 7년상각해

약환급금식준비금의 적립을 최저한도로 한다.

2. 사업년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t + θ / 12 V = t V + θ12 · ( t + 1 V - t V )

단, θ : 납입경과월수

t V :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3. 매 사업년도말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의 혼합비례 적립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료적립금 적립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어야 하

며, 전년도 적립율보다 하향 조정될 수 없다. 단, 이 규정 시행이전에 최

저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6

조에 의한 상각기간중 1회에 한하여 최저 적립한도 이상 수준에서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t V = K· t V ( N ) + ( 1 - K )· t V ( W)

단 , K =
( t V - t V ( W) )

( t V ( N ) - t V ( W) )

t V :실제준비금 t V ( W) : 해약환급금식준비금

K :보험료적립금적립율 t V ( N ) : 순보험료식준비금

4. 보험료적립금의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위험율 및 예정사업비율은 보험감

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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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상각 解約還給金式準備金 積立18)이다.

아래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3개사는 순보험료식으로, 2

개사는 混合比例積立方式(K式)을 적용하며, 나머지 28개사가 해약환급금

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즉, K식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적립하는 회

사의 경우 적립하는 보험료적립금의 크기는 각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크

기에 의하여 변동된다. 同一한 보장을 하는 상품을 판매할 때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회사마다 동일하지만, K식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은 예정신계약

비의 減少函數로서 회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표 Ⅲ-8> 會社別 準備金 積立現況

구 분 적 립 회 사

순보식 삼성, 교보, 흥국
K 식 제일(14.8%), 푸르덴셜(5%)

해약식
순보식과 K율로 적립한 5개사를 제외한 대한, 동아 등

28개사

주 : ( )안은 K율의 값임.

나 . 問題點

보험료적립금은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을 위해 순보험료를

18)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 V ( w ) = t V ( N ) - α· m - t
m

α : 예정신계약비 m : 납입기간 t : 경과기간

단,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때는 m대신에 7을 적용하고, 7년 미만일때는 납입기

간(m )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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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로 증식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적립금이 예정

신계약비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폭이 크면 新契約費의 增大는 支

給能力의 不安을 加重시킬 수 있다. 신계약비를 크게 계상하면 당장은 준

비금 적립에서 용이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비금 증가율이

높아 적립의 어려움으로 지급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보험상품에서 解約還給金式으로 적립하는 경우 초년도 이후 준비금증가액

이 순보험료식준비금 적립방법보다 크기 때문이다19). <표 Ⅲ-9>를 분석해

보면 2년차에서 3년차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계약비를 가장 많이 책정한

W1t는 보험료적립금 증가액이 3,139원, 다음 W2t는 2,996원, 적게 책정한

W3t는 2,924원으로 계산되어 신계약비의 크기에 따라 保險料積立金 增加

額이 比例함을 알 수 있다.

<표 Ⅲ-9> 新契約費 크기에 따른 保險料積立金의 變化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35세, 생사혼합보험, 20년만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Vt 2,364 4,894 7,604 10,505 13,614 16,943 20,508

W 1t 0 2,751 5,890 9,220 12,576 16,514 20,508
W2t 650 3,465 6,461 9,648 13,042 16,657 20,508
W3t 1,078 3,823 6,747 9,863 13,185 16,728 20,508

주 : 1. 각각의 경우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신계약비와 유지·수금비
의 크기를 조정하였음.

2. Vt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W 1t : 예정신계약비 3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2t : 예정신계약비 2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3t : 예정신계약비 15/ 1,000를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한편 예정신계약비의 크기는 利差配當, 金利差保障의 기준이 되는 해

19) 정봉은·노병윤·목진영,『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方案』, 保險開發院, 1997. 3,

pp .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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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환급금식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계약자배당금의 크

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또한 經營利益 또는 利源別 기초율의 안정성에

의해 배당금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표 Ⅲ-10> 참조). 가격자유화가 완

성단계에 진입하여 상품별, 계약자별 등의 貢獻度에 따른 배당체계가 마

련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회사별로 일률적인 配當率20)이 결정되는 상황에

서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는 配當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효해약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

환급금식준비금의 차이가 3년 이내에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段階上 예정신계약비의 자유화는 1998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 예정신

계약비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보험료 이외의 사항을 변하게 하므

로 자유화시 愼重한 檢討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운용하는 바와 같이 解約

還給金 基準을 별도로 마련하여 保險料 算出과 無關하게 일정수준을 유지

토록 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금 결정시에도 어떤 동일한 기준에서 가격자유화에 따라 配當率을

差別化하는 政策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가격에 대한 情報公示가 이

루어질 경우 배당율만 높게 책정하여 發生因子(현행 해약환급금 또는 해

약환급금식준비금)에 곱할 경우와 配當率은 낮지만 발생인자(순보험료식

준비금)가 큰 경우 배당금의 絶對額에서 오히려 후자가 클 수도 있다. 이

때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배당금이 배당율로 인식될 경우 昏亂과 誤解의

20) 사차배당과 이차배당이 이미 자유화 되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일부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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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표 Ⅲ-10> 新契約費 크기에 따른 配當金 推移 分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35세, 연금보험, 55세형)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Vt 2,699 5,592 8,691 12,013 15,575 19,393 23,486

W 1t 128 3,449 6,977 10,728 14,718 18,964 23,486

D1
0

(0)

3

(3)

69

(72)

140

(219)

215

(455)

294

(792)

379

(1,246)
W2t 1,413 4,521 7,834 11,371 15,146 19,179 23,486

D2
0

(0)

28

(28)

90

(121)

157

(289)

227

(543)

303

(898)

384

(1,367)

D2- D1
0

(0)

25

(25)

21

(49)

17

(70)

12

(88)

9

(106)

5

(121)
주 : 1. 이차배당기준율은 9.5 %(금리차보장이 이차배당에 통합된 것으로 가정함)
를 적용하며, 사차배당과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제외함.

2. W 1t : 예정신계약비 3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2t : 예정신계약비 15/ 1,000를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3. D 1, D2 는 배당금이고, ( )내는 발생한 배당금을 해당년도까지 이차배
당기준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임.

다음으로 신계약비 및 보험료적립금과 관련된 準備金積立의 充分性 側

面에서 살펴보면 해약환급금식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死亡保險金 支給

의 財源이 부족해진다. 이는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적립에 따른 준비금적립

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豫定新契約費의 크기에 따라 死亡保險金 支給을

위한 財源의 不足額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음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t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은 S이고,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장하는 금액, 즉 順

危險保險金額(net amount at risk)이 S-Vt 이며, 이때 회사가 적립하는 준비

금은 Wt로, Vt - Wt만큼의 차액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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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脫退되는 현실에서는 다음 기의 보험료 수입을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감소추세 또는 수입보험료가 中止되는 상황에서는 Vt

- Wt만큼의 금액은 資本金 또는 다른 剩餘金에서 전입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Vt - Wt금액의 크기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에 우리나라처럼 상품의 수명이 짧은 경우는 예정신계약비 설정시 이를

감안하여 財務健全性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死亡保險金의 財源分析

금액

S

순위험보험금액

Vt

Wt

0 t 7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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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改善方案

가격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현재의 豫定事業費 제한은 없어질

것이다. 事業費 策定의 自由化는 회사의 체질 및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고,

가격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준비금적립 현실이 순보험료식을 모두 적용하기 곤란하므

로 豫定事業費의 대소와는 관계없는 適正 水準의 準備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산출 사업비율과는 관계 없는 순보험료식준비금에 經過期間

別로 一定率을 곱하여 標準準備金으로 인정하거나, 해약환급금식준비금

방식을 採擇하되 準備金 計算 新契約費를 상품별, 보험기간별로 정해 놓

는다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비금 또는 해약환급

금 계산을 위한 신계약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事業費 策定에 制

約이 따른다. 회사의 維持率을 감안하여 예정신계약비의 크기가 결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金融環境은 일시적으로 高金利 狀況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에

는 금리의 下向安定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간 치열한 금리경쟁, 소비자

의 金利選好意識 고조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신계약비를 크게하여 상품을 개발한 경우 계약초기에는 준비

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비금

증가율이 높아 準備金 充當에 따른 財務危險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금적립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계약비에 의

해 영향을 받는 방식에서 脫皮하여, 보험의 기본적인 原理에 의해 준비금

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準備金 積立方法의 改善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보험가격자유화와 竝行하여 도입이 예상되는 標準責任準備金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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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를 통해 보험료 산출은 회사의 自律에 맡기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

는 준비금제도를 規制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全體 事業費는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신계약비의 일

부분을 유지비 또는 수금비로 轉換한다면 준비금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사의 支給餘力 不足狀況을 고려하면 초년도의 준비금

적립에 어려움이 加重될 수 있으나, 금리하락 등에 따라 유지율이 증가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준비금을 증가시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받지 않는

것이다. 즉, 준비금 수준과 관련이 있는 신계약비는 회사가 매년 준비금

증가액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策定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신계약비에서 地方社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費差益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예정신계

약비의 7.4%가 비차익으로 示顯되고 있다. 기존사중 일부사의 경우 신계

약비익이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계약비의 이익을 유지

비나 수금비로 전환한다면 해약환급금식으로 적립하는 회사의 경우는 현

행보다 準備金을 充實化 할 수 있다. 특히 유지비의 경우는 2개회사를 제

외한 31개사에서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신계약비익의 유지비로의 전

환은 費目間의 均衡을 유지하는데도 바람직하다.

<표 Ⅲ-11> FY'96 會社그룹別 新契約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계

예 정 37,897 5,512 2,377 3,045 351 49,182

실 제 34,380 5,153 2,622 3,042 351 45,550

차 이
3,517

(9.3)

359

(6.5)

- 245

(- 10.3)

3

(0.1)

0

(0.0)

3,63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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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차액을 補塡할 수 있는 別途의

積立裝置가 필요하다. 死亡保險金의 構成要素는 純危險保險金과 純保險料

式準備金인데, 순보험료식준비금에서 未償却新契約費를 상각하고 적립하

는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적립사는 그 차액만큼의 財源이 부족하다. 準備金

積立의 健實化를 위해서는 차액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는 別途의 餘力制度를 두어 不實化를 防止해

야 할 것이다.

5. 改善效果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豫定事業費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이 가져 올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事

業費 自由化, 事業費 附加의 構造改善, 維持率 提高, 財務健全性 提高의

네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事業費 自由化의 效果로는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이 시장원리에 따

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회사별 또는 상품별 특성을 가격에 반영하

게 되고, 規模의 經濟效果나 經營의 效率性이 價格差別化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事業費 策定에 柔軟性이 생기므로 회사의 특정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부가하여 가격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否定的

인 側面으로는 價格競爭의 深化로 費差損이 擴大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消費者 保護次元에서 감독당국의 財務健全性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事業費 附加의 構造改善 側面에서 보면 계약자간의 성별 또는 연령별

차이에 따른 사업비율 부담의 현저한 차이가 완화됨으로써 公平性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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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또, 보험기간의 장·단기에 따른 차별성의 문제도 해결하게 된

다. 물론 보험계약에 있어 性別, 年齡別, 保險期間別로 차별적 요소가 존

재하는 것은 회사의 戰略的 差別化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차별화

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未償却 新契約費의 一部를 회사가 負擔하거나 募集人에 대한 手當의

支給期間을 延長하는 것은 維持率의 提高를 가져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생보사의 費差損 擴大의 여지가 있으나 장기적인 유지율의 향상은 事業費

를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安定的인 資金流入으로 資産

運用收益率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소비자의 民怨의

발생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신계약비의 間接規制를 통한 年次別 準備金 增加額의 負擔緩和는 생명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을 증대시키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의 시행 초

기에는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 커지므로 이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지

만, 競爭이 激化되는 금융환경속에서 생명보험사의 自生力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중 사업비 부가의 구조개선, 신계약비의 회사측 일

부 부담이나 모집인 수당의 지급기간 연장, 신계약비의 간접규제 등의 방

안은 現在의 事業費 運營上 慣行과 制度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다.

한편, 向後에 價格自由化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러한 방안들보다는 保

險商品의 價格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한 方案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보험상품의 原價構造를 정확히 분석하고 價格을 策定하여 일정

이익확보를 위한 판매규모를 豫測하는 등의 과정이 商品開發의 必須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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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될 것이다. 原價構造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양질의 보험서비스가

계약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美國 등의 국가에서는 생명보험

회사의 原價를 正確히 認識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2 1) 우

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도 가격자유화 시대에 대비해 保險原價의 正確한

算定을 할 수 있도록 많은 努力과 硏究가 필요한 시점이다.

保險原價計算에 근거한 合理的 豫定事業費의 策定은 생보사의 損益計

算의 근거가 되어 戰略種目과 退出種目의 구분을 쉽게 하고 事業費 統制

의 明確한 수단이 될 것이다. 原價會計次元의 사업비 분석은 障을 달리하

여 이 硏究報告書의 제Ⅴ障에서 機能別 原價體系(functional cost system)를

중심으로 소개될 것이다.

21) 미국의 대표적 생명보험 연구기관인 LOMA (Life Office M anag em ent

A s sociat ion )에서는 1954년 이래로 EM aP (Expen se M anagem ent Program )

을 운영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균 75개의 미국·캐나다

생보사가 참여하여 LOMA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원가분석방법에 따라 사

업비를 분석·운영하고 가입회사끼리 비교분석·토론을 거쳐 내부적으로 벤

치마킹을 하는 비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담당자인 LOMA의 Greg ory

P . Storey (Ex pen se M anagem ent : In du stry T ren ds , R es ource , 1997 Jan .,

pp . 36∼41, 1997 F eb ., pp . 43∼46, 1997 M ar ., pp . 80∼83)에 의하면 EM aP

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회사들은 현저한 사업비 절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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